
아세톤, 2002년부터 꾸준히 상승
미국 페놀공장 폭발과 200 1년 부진으로 … 낮은 재고가 호재작용

2001년 국내수요 감소와 수출부진으로 적자를 면치 못했던 아세톤 가격이 2002년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

이고 있다.

아세톤 가격은 2001년 C&F NE Asia 톤당 350달러 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2002년 6월 430달러를 넘어

9월 이후 급상승하면서 12월에는 595달러, 2003년 2월 630달러에 마감돼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내수가격도 2003년 1월 kg당 900원 초반대에 형성됐고 3월 가격은 1000원에 육박할 것으로 조사됐다.

아세톤 가격이 2001년 부진을 벗고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아세톤 생산감소와 재고부족 및 원료인

페놀의 공급타이트 등이 지적되고 있다.

Ace to ne 가격추이

페놀 수요가 감소하면서 채산성이 낮아지자 생산기업들이 페놀 가동률을 감축했고,. 페놀 가동률이 낮아지

면서 자연스럽게 아세톤 생산량도 감소하게 됐다. 여기에 2002년 9월 미국 Ineos의 Phenol 공장이 화재로 폭

발해 페놀 공급이 중단되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페놀공장 폭발사건으로 세계적으로 페놀 공급이 타이트해지기는 했으나 국내에서는 재고물량에 어

느 정도 여유가 있어 당장 부족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세톤은 2001년 부진한 실적으로 재고량이 줄어 수요기업들의 물량확보가 힘들었다. 2001년 국내

아세톤 재고량은 10-12월을 제외하고 3500-6500톤 정도였으나 2002년 재고량은 1000-4200톤으로 급감한 것으

로 조사돼 재고량 감소가 가격인상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세톤 수요는 2003년 1월 금호P&B화학이 BPA(Bisphenol-A) 13만5000톤을 증설함에 따라 소폭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금호P&B화학이 페놀 15만톤 공장을 가동하면 아세톤 생산능력도 7만3000톤에서 16만7000톤

으로 확대되고, 2005년 LG화학이 페놀사업에 뛰어들면 국내 아세톤 총 생산능력이 26만6000톤으로 늘어나게

돼 잉여물량 처리문제로 고심할 것이 예상된다. <김성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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